
최근 영국에서 3차원 입체 동영상

으로 촬영된 자궁 속 태아의 모

습이 공개되면서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

싼 논쟁이 재연되고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런던 크리

에이트 헬스클리닉의 스튜어트 캠벨 교

수가 촬영해 최근 인터넷 사이트

(www.createhealth.org)에 올린 자궁

속 태아의 입체 동영상이다. 

캠벨 교수가 실시간으로 촬영한 이

동영상은 자궁 속 태아의 발육이 어떻

게 진행되는지를생생하게 보여준다.

‘3D-4D 기술’로 태아 동영상 촬영

캠벨 교수가 사용한‘3D-4D 기술’

은 초음파 스캐너로 촬영한 3차원 사진

과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것으로

2001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

이지만, 이처럼 긴 기간에 걸쳐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D 촬영은 기존의 2D에 비해 훨씬

더 상세하게 태아 신체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얼굴,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의 생김새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축적된 디지털 영상을 동영상 애니메이

션으로 전환하면 태아가 어떻게 움직이

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이 동영상

에 따르면 자궁 속 태아는 발육 초기단

계인 임신 9주만에 팔을 뻗고 다리를

차는 동작을 하며 12주부터는 자궁 속

에서 마치 트램플린을 하듯 이리저리

움직이고 걸음마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고 있다. 

임신 14~15주 쯤에는 손가락을 빨

고,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한다. 

특히, 태아가 자궁 속에서 눈을 뜨는

시기는 임신 18주째라는 것이 이번 동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의사들은 지금

까지 26주까지는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믿어 왔었다. 또 태아는 22주에 미소를

짓고 26주가 되면 얼굴에 주름을 잡거

나 눈살을 찡그리고, 때로는 웃음을 짓

는 등 인간의 감정반응이 표정에 그대

로 나타나는 것으로 동영상 촬영결과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은 이처럼 자궁

속 태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부

터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이는

낙태 허용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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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 된 자궁 속 태아의 모습. 3D-4D 기술로

촬영된 것으로 표정이 담긴 얼굴 모양을 뚜렷

이 확인할 수 있다.

갓난 아기처럼 하품도 하는 태아의 모습

‘12주된태아도행동표현’확인

‘낙태허용법적시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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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영국은 생리가 멈춘 시기부터 24번째

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

2명의 소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이 14

주까지, 이탈리아는 90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자발적인 낙태건

수 17만5천 건 가운데 1만3천 건이 14

주 이후에 낙태했다.

캠벨 교수는 동영상을 처음 공개한

지난 6월 29일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2주된 태아가 미소를 짓는 이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

트레스가 없는 환경(엄마의 자궁 속)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건강한 태아의 경우 24주면 이

미 복잡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면서“개인적으로 낙태

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천진한 아기처럼

행동하고 미소를 띠는 22주에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낙태 지지론자들은“일련

의 동영상 때문에 낙태를 결정한 임산

부들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면서“낙태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

필요한 일”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

국 최대의 낙태수술 시술 기관인‘마리

스톱스 인터내셔널’의 홍보 책임자인

토니 케리지는“중요한 것은 현실”이라

면서“고민을 거듭한 끝에 낙태를 결심

한 여성들이 마음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24주, 윤리적문제 야기”

낙태 반대운동단체인‘프로라이프

(ProLife)’의 조세핀 켕타발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태아에도 인간성이 존

재한다고 믿어왔다.이런 영상을 볼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켕타

발 대변인은“그러나 이같은 동영상 기

술을 통해 태아가 지닌 아주 작은 결점

이나 장애를 발견하고 낙태하려 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

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7

월 7일 의회 답변을 통해 법정 허용시

기에 대해 다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법 개정 가

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시대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낙태법 개정에 대

해서는 의회의 자유 투표에 위임하겠

다”고 답했다.

지난 1966년 논란 끝에 낙태법을 제

정한 스틸 경은 앞서‘스코틀랜드 온 선

데이’지와의 인터뷰에서 낙태의 법적

허용시기를 24주에서 12주로 낮출 것

을 제안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장을

지낸 바 있는 스틸경은“의학의 진보로

우리는 태아가 지닌 문제들을 아주 사

소한 것까지도 임신 초기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이로 인

해 많은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

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낙태는 순

전히 임신부가 선택할 문제이며, 법적

으로는 12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낙태법이 제정될 당시 낙태

허용시기는 28주였으나 1990년 24주로

앞당겨졌으며‘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우려되는경우로제한하고있다. 

글쓴이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프랑스 언론정보

연구소(IFP)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3차원 초음파로 촬영된 태아의 모습


